
미디어

법무법인 세종은 2009년 6월 국내 메이저 로펌 최초로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‘미디어콘텐츠팀’을 만들었고, 현재까지 국내외 유수 방송

사, 포털 플랫폼 등 콘텐츠 전문기업들에게 각종 법률 이슈에 관하여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. 세종은 방송사를 대리하여 유료플랫폼에 전

송하는 문제와 관련된 각종 소송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,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해외 링크싸이트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받는 획기적인 판결

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 나아가 포털기업 등 IT플랫폼 기업들에 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

습니다.

주요 서비스

방송 프로그램 유통과 관련된 각종 계약 및 분쟁●

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유통과 관련된 플랫폼 설립●

해외 스포츠경기 중계권 관련 계약 및 분쟁●

방송사 인허가 업무 등 규제관련 업무●

업무 실적

지상파방송국과 SO간의 전송료 분쟁●

지상파방송국과 OTT간의 전송권 분쟁●

지상파방송국과 위성방송간의 전송권 분쟁●

채널 A 등 종합편성채널의 인허가 관련 업무●

올림픽 중계권, 월드컵 중계권 관련 각종 분쟁●

드라마의 표절소송 및 명예훼손소송●

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전략적 제휴투자●

LINE의 넥스트플로어 투자●

주요 구성원



박교선
대표변호사

02-316-4233
gspark@shinkim.com

김우균
변호사

02-316-4083
wgkim@shinkim.com

임상혁
변호사

02-316-4055
shim@shinkim.com

문진구
변호사

02-316-1653
jgmoon@shinkim.com

이상윤
변호사

02-316-4636
syounlee@shinkim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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